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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이식 실패 후 투석 방법이 환자생존율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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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pact of Dialysis Modality on Survival after Renal Allograft Failu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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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경: 최근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신장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년 이식신장 생존율이1 90%

이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초기 이식신장 생존율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식 후 약 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상에서. 25 40%

이식신 소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식신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해 투석치료로 전환이 필요하게.

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투석 방법이 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연자들은 신, .

이식 실패 후 투석 방법이 환자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 법: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동산병원에서 신장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이식신 소실로 투석치료로 전환한1982 11 2011 4

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혈액 투석으로 전환한 환자군 혈액투석군 과 복막182 . ( )

투석으로 전환한 환자군 복막투석군 으로 나누어 두 군의 임상적 특징 및 예후를 비교하였다( ) .

결 과 대상환자의 이식 당시 평균 연령은 세 남녀비는 이었다 이식신 소실 후 예가 혈액투석으로 전: 39.0±11.4 , 2.9:1 . , 145

환하였고 예는 복막투석으로 전환하였다 이식신 소실 후 평균 개월간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추적기간 동안 예, 37 . 69.1 23

가 사망하였다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의 연령은 세와 세 남녀비는 과 추적(12.6%) . 32.6±10.2 33.5±10.0 , 2.8:1 3.1:1,

기간은 개월과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망한 예 중 혈액투석군이 혈액투석군에서65.3±62.9 83.7±79.0 . 23 16

예 복막투석군이 예 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추적 기간 중 이식신 절제술은 총 예에(11%), 7 (8.9%) . 24

서 시행하였으며 혈액투석군 예 복막투석군 예 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식신 소실 후 생존기, 20 (13.7%), 4 (10.8%) .

간은 년 및 년 환자 생존율이 혈액투석군 와 복막투석군 와 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1 3 94.8% 88.9%, 91.2% 84.4%

지 않았다.

결 론: 신이식 실패 후 투석치료로 전환하는 환자에서 투석 방법에 따른 환자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.

막투석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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